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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노총 만 조합원 한남동 진격1
맨 앞에서 길을 열겠습니다

민주노총이 맨몸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까지 길을 열었다 일 민주노총이 마침내 윤석열 . 12
김건희가 사는 한남동 관저 앞까지 행진했다 경찰 봉쇄를 오직 두 다리와 맨몸으로 돌파했다. . 

민주노총은 원래 예정되었던 내란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 구속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노‘ . ! ! 
동자시민대회후 행진 방향을 기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· ’
저로 변경했다 윤석열 대국민 담화 후 결정했다. .

윤석열이 발표한 담화는 한마디로 범죄자의 망언에 불과했다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. 
담화였다 제정신인가 의심할 정도의 수준이었다. . 

지금의 혼란과 무질서는 범죄자가 아직도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한. 
남동으로 행진한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만 조합원을 넘어 국민과 함께 평화적이고 . 120
강력한 투쟁으로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낼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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